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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3월 이어 4월도 역대 최대 증가…가계대출은 꺾여 연합뉴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929조2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조9천억원 늘어…역대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워

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단기 유동성 확보에 나선 데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정책성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린 영향

한은, '코로나 충격' 중기·자영업자에 5조 추가 지원 뉴시스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

은행이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면, 한은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원...자금은 서울과 지방에 1조원, 4조원씩 배정

무디스, 韓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코로나발 경제피해 제한적" 연합뉴스

무디스, "...강한 거버넌스와 충격에 대한 효과적인 거시경제·재정·통화관리 역량을 보유…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 잠재력과 강한 재정·부채지표를 유지 기대…"

다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한국도 수출 지향적 제조업 국가인 만큼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받을 것…또 고령화와 북한과의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

신한은행, 아파트 외 전세자금대출 중단하려다 취소 연합뉴스

신한은행,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의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중단하려다가 돌연 취소...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출을 중단하려한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

다세대 빌라, 단독·다세대가구 등은 주로 서민들이 사는 주거형태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 대출상품을 먼저 중단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

보험사 연금저축 수익률 1%대…수수료 떼면 '마이너스' 한국금융

금융소비자연맹이 18개 생명보험사가 공시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18%로 나타나...

"세제혜택이 많아 서민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이 저조한 실적에 적립금이 줄어드는 손해...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노후연금 준비를 다시 설계해야…"

'빅3' 생보사, 신입 설계사 실적 못 채워도 '수당 지급' 머니투데이

빅3 생명보험사가 신입 설계사가 기본적인 실적을 채우지 못해도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확대...코로나 19로 대면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측면을 고려한 조치

삼성생명, ‘정착 수수료’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교보생명, 한화생명, 기본 활동 점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수당 그대로 지원…

ELS는 위험한 투자?…"원금손실 난 상품 100개 중 1개도 안돼" 한국경제

금융위원회는 마진콜 사태를 계기로 ELS를 규제하기로...나오는 얘기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발행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

증권사, "ELS 상품 운용은 고객 투자금으로 하고, 절반 이상 안전 자산인 채권에 투자...나머지를 파생상품 투자...증권사의 자기자본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년부터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연합뉴스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가 올해 7월 도입...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PF 채무보증 제한

순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하고, 이후 100%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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